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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약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16-07-13a
 대부분의 한국행 여행자들은 인천행 논스톱 직행 비행편을 이용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한 번은 한 두시간 늦게 도착을 한다고 해서 별 지장이 없는 여행이었기에 항공권을 발매해주는 여행사의 직원에게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부탁했습니다.  한 도시를 거쳐가는  항공편을 알아보았더니 논스톱 직행편보다 약 300 달러 정도 저렴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행 아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에 도착한 바 있었습니다,  

직행 아닌  항공편을 이용하니까 가격의 절약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이코노미 좌석의 요금을 냈지만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도록 좀  앞이 좀 넓은 좌석을 부탁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타국 경유 항공편은 빈 좌석이 많기 때문에 염려말고 비행장의 카운터 직원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카운터의 직원에게 좀 편하고 넓은 좌석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그 직원은 일하기 편한 좋은 좌석을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행기는 만석은 아니었지만 80% 정도는 자석이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승무원이 오더니 “손님,  뒤쪽에 가시면 중간 좌석이 완전히 빈 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넓은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무원을 따라 뒤 쪽에 갔더니 중간 네 석이 완전히 빈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줄은 최소 한 두 사람 정도는 앉아 있지만 유독 그 줄만은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좌석의 칸막이를 뒤로 제쳐 놓고 보니 이건 완전히 침대이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도 자고 옆 좌석에 서류를  놓아도  불평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공권에 기록된 숫자를 자세히 보니 그때  제가 76회째 항국국적 항공기를 이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남의 신세로 1등을 딱 두번 타 보았고 비즈니스 좌석은 여러 번 타 보았지만 이 번 처럼 편안하게 긴 시간 항공여행을 한 적은 기억 나지 않습니다. 즉 제일 싼 요금을 내고 가장 편안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검약과 구두쇠와의 차이점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검약은 보람 있게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쓰되 불필요하게 과도한 액수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 마음씨 인 반면에 구두쇠는 당연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돈을 위해서 돈을 쥐고 있는 마음씨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에 방송과 강의도 했습니다만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받을 때 10일 이내로 대금을 지불하면 2%를 감해주는 게 상례입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면 상용이자를 복리로 따져 볼 때 일년에 37% 정도의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37%의 이윤을 갖다 주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밤에 난방용 까스를 키지 않고 두툼한 잠옷을 입고 한달을 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매달 50 달러이상 내던 까스 요금이  9달러로 줄지 않았겠습니까?  렉서스 ES300을 Volswagon TDI 즉 수동식 디젤 승용차로 바꿨더니 연간 약 3000달러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약을 실천했다고 생각하지 구두쇠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를 경찰차가 집으로 모시고 왔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 노인의 부인에게 경찰이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공원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서 주소를 갖고 계셨기에 모셔 왔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벌컥 소리를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공원이 한 두번 갔습니까? 어떻게 길을 잃는 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할아버지는 아내의 궤에 대고 속삭이는 말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길을 잃은게 아니고 걸어 오기에 너무 피곤해서 길을 잃은 척한 거야. 그러니 공짜로 집에 태워다 주지 않았어?”  그 할아버지는 돈 안드리고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온 것이지요. 물론 정직하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잘 생각하면 우리주변에 절약을 할 곳이 많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다면 절약은 할 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끝
